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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성-Sony, S-LCD 추가투자 추진
40인치 및 46인치 증설계획 논의 … Sony 독자행보는 계속 가능성

한때 삐거덕거렸던 삼성과 Sony가 2004년 설립한 LCD 합작법인인 S-LCD의 추가투자를 논의하고 있어 주

목된다.

특히, 최근 소니가 TV 부문 역량집중을 골자로 한 경영혁신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양사의 공조관계가 향후 

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.

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, 추바치 료지 소니 사장은 9월27일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“디스플레이와 관련 생

산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S-LCD에 대한 추가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”고 밝히고, “반도체 투자도 늘릴 필요가 

있게 될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

이에 삼성전자는 “양사 경영진간에 S-LCD 추가투자 방안에 대한 협상이 진행중이며 구체적으로 언제 협상

이 본격화됐고 언제 마무리될지는 아직 밝힐 수 없으나 그다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
삼성전자 관계자는 “소니가 최근 새로운 브랜드로 LCD TV를 출시해 공격적 행보를 보이면서 40인치, 46인

치 등 대형물량이 많이 달리고 있어 추가물량 공급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은 상태로 40인치, 46인치 수요가 

크게 증가하면서 삼성이나 소니 모두 월 3만매씩 6만매로는 턱없이 부족해 공급물량 확대에 공감하고 있다”고 

강조했다.

소니는 최근 LCD TV 전용 브랜드인 BRAVIA를 개발해 26-40인치 5종의 LCD TV 신제품을 대거 출시함

으로써 <TV 명가> 부활을 위해 대대적 반격에 나섰으며 북미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.

이에 따라 S-LCD의 탕정 7-1라인 생산물량은 풀가동되는 10월 월 6만매 수준보다 적지 않게 늘어날 것으

로 보인다.

양사는 최근 LCD 패널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협력관계를 연구․개발(R&D) 부문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안도 

논의중인데 7-1라인 증설과 맞물려 연내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된다.

소니는 최근 패널의 안정적 공급과 비용절감 차원에서 LCD 패널기업 인수를 검토한다고 밝히는가 하면, 삼

성의 적진인 6세대의 37인치 세트제품 생산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TV 부문 재도약을 위해 삼성에 대

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변화 전략을 추진해 독자행보를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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